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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열냥이면 CEO는 아홉냥

이해익 원장의 CEO에세이 /  경영관리 임직원 재경 컨설팅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회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노하우(know-how)인 연구개발(R&D)이야 말로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R&D의 요체, 하이테크는 IT, NT, BT, ET, ST, CT 등 6T다. 정보테크(IT·Information Tech). 2진
법 디지털은 21세기 하이테크 기반기술이다. 나노테크(NT·Nano Tech). 초미세기술이다. 바이오
테크(BT·Bio Tech). '배아줄기세포'로 난치병에 도전하는 것은 인류의 희망이다. 
 환경 테크(ET·Environment Tech). 무공해 에너지 생산은 환경을 생각하는 인류의 소망이다. 
우주항공 테크(ST·Satellite Tech). 우주 공간은 제3의 땅이고 자원이다. 문화 테크(CT·Culture 
Tech). 문화는 삶의 배경이자 가치창출의 관문이다.
 바야흐로 문화가 곧 돈이 되는 시대다. 이를 흔히 '컬쳐노믹스'(Culturenomics)라 한다. 덴마
크 코펜하겐 대학교수인 피터 듀런드(Peter Duelund)의 지적이다. 사실 이제 옷도 원단과 봉제
를 파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파는 것이다. 
 인기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은 23년 동안 1억 명의 관객과 6조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는 쏘나
타 180만대 판매수익과 맞먹는 '노다지'다. 
 일찍이 일본의 노무라(野村) 종합연구소는 국력의 척도도 군사력과 경제력에 이어 문화력으
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보고했다. 세계가 이미 '창조의 시대'로 진입했다고 할 수 있다. 
 나카무라 슈지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교수는 일본 두뇌유출의 대명사다. 그는 세계적 발명
이라는 청색 발광다이오드(LED)를 개발했다. 그런데 일본회사에서 푸대접을 받자 돌연 미국을 
향했다. 모쪼록 기술개발을 샘솟게 만드는 사회풍토가 절실하다. 품질 좋고 '값싼(Reasonable 
Price)' 최강의 제품은 시장에서 결정된다. 
 하지만 know-how가 한 기업에서 효과적으로 모두 잘되기 힘들다. 각각 장점이 다르기 때문
이다. 그래서 신발산업의 경우 디자인은 미국, 개발과 소재공급은 한국, 생산은 동남아에서 이루
어졌다. 즉 know-how와 know-where가 결합했다. 
 하지만 know-how와 know-where가 결합한 것 같으면서도 특이한 사례가 있었다. 한세는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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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다 "채산성이 없다"고 포기했던 의류 수출 전문회사다. 그것도 100% 주문자상표부착생산
(OEM) 수출이었다. 
 "미국인이 입는 티셔츠 가운데 세 사람 중 한 사람은 한세를 입는다"는 소문과 함께 매출을 올
렸다.
 1988년 사이판에 처음 해외공장을 세운 이래 2001년에는 베트남, 2004년에는 중국 등에 공
장을 세웠다. 
 그래도 저임금의 대량생산만으로 중국·인도는 물론 동남아 국가와 경쟁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렇다면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는 중국과 인도를 어떻게 따돌렸을까. 그게 바로 '경영의 묘수'다. 
한세의 CEO 김동녕 회장은 일찍이 OEM의 방식을 바꿨다. 상표는 주문자의 것이지만 디자인이
나 제품은 한세 쪽에서 먼저 제안하는 방식이다. 수요와 공급이 만날 수 없는 공간에서 접점을 
창조한 것이다. 그러면서 IT경영·투명경영·민주경영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힘썼다. 이것이 바로 
중도실용·통합이다.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CEO다. "기업이 열냥이라면 CEO가 아홉냥이다." CEO
가 누구냐에 따라 기업은 달라진다. 바로 know-who다. 첨단 산업도 좋지만 자기 일을 첨단화하
면 사양기업은 없다.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6월 9일
(금)

6월 12일
(월)

6월 13일
(화)

6월 14일
(수)

6월 15일
(목)

미 달 러 (USD) 1306.10 1294.90 1291.10 1277.50 1275.90

일 본 엔 (JPY) 940.69 928.81 925.75 911.49 911.00

영 국 파 운 드 (GBP) 1640.72 1628.47 1615.75 1610.80 1615.67

캐 나 다 달 러 (CAD) 977.88 970.80 965.92 959.55 957.34

홍 콩 달 러 (HKD) 166.67 165.19 164.78 163.08 162.94

중 국 원 (CNH) 182.72 181.78 180.59 178.19 177.98

유 로 화 (EUR) 1408.50 1391.50 1389.55 1378.55 1382.18

호 주 달 러 (AUD) 877.18 873.09 871.94 864.74 867.04

싱 가 폴 달 러 (SGD) 972.92 963.75 961.03 951.76 951.21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282.80 280.65 279.46 276.69 276.08


